
2025년 11월   41 

11월 16일 교훈 

에스겔의 표징 

핵심 구절: "에스겔은 너희에게 표징이니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너희도 그대로 행할 것이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 24:24 

선별된 성경 구절: 
에스겔 24:15-27 

에스겔의 표징은 가슴 아프게도 심오하다. 주님께서 

"네 눈의 소원"이라 묘사하신 그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을 것이었다. "한 번에" 죽을 것이다. 상실감과 

슬픔을 더하는 것은,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공개적으로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이다. "너는 애도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며, 눈물을 

흘리지도 말지니라. 조용히 탄식하고 죽은 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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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하지 말며, 네 머리에 터번을 묶고 네 발에 신발을 

신으라. 네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의 슬픔의 빵을 

먹지 말라. 이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며, 다음 날 아침에 내가 명받은 대로 

행하였노라." 에스겔 24:16-18 

에스겔이 이 무거운 명령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가 평생 하나님께 순종과 

섬김으로 헌신하며 깊이 뿌리내린 믿음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욥이 표현한 그런 믿음,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는 

믿음이다. 욥기 13:15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개인적 비극을 이스라엘의 

국가적 교훈으로 바꾸시는 데 신적 지혜가 

작용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 두 사건은 어떻게 

연관되었을까요? 둘 다 "네 눈의 소원"으로 지칭되는 

한 가지를 공유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그것이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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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였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국가 체제를 

상징하는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행동에 분명히 호기심을 

가졌다. 그가 아내를 애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고, 

그들은 에스겔의 행동이 종종 신성한 의도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를 물었다. 

백성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24:19 

에스겔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성전을 더럽히리라. 너희가 안전과 자랑의 근원으로 

삼고, 너희 마음이 기뻐하는 그곳을 말이다. 너희가 

유다에 남겨 둔 너희 아들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에스겔이 한 것처럼 할 것이다. 

너희는 공개적으로 애도하지도, 친구들이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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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먹으며 위로받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 머리는 

가리운 채로 있을 것이며, 신발도 벗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애도하거나 울지도 않을 것이나, 너희 죄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서로 신음할 것이다.” 20-23절 

성전은 파괴되고, 국가 체제는 해체되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에스겔은 우리의 핵심 구절에서 언급된 대로 

‘표징’이었다. 재앙은 일어났고, 아무리 애도해도 막을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적 양심은 슬픔에 사로잡혀 

시편 137편에 나오는 아름다운 시를 낳았다.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노라. 우리는 수양나무 가지에 하프를 걸어 

두었노라.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였음이라.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쁨의 

찬송을 강요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노래 중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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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불러라!’ 그러나 이방 땅에서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하프를 치는 법을 잊게 하소서.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소서." (시편 

137:1-6). 에스겔의 표징에서 가슴 아픈 감정이 

솟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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